
붙임 직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례

 가. 건설분야 직종

사고사례 시사점

(사례 1) 52세, 남,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뒤 식사 후 

식당 뒷편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

(열사병 진단)

▴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이고, 실제 온열질환 재해가 
다수 발생
(최근 5년간 79건 산업재해 발생)

▴ 공사현장의 공종 중 “콘크리트 타설”, 
“도로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작업” 
등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공종의 경우 
더 위험하여 추가 관리 필요(사례 2) 33세, 남,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지반 다지기 작업 중 쓰러져 동료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열사병 진단)

(사례 3) 60세, 남,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위해 철근 절단도중 쓰러져 사망(열사병 진단)

 나. 주택관리·미화업무 직종

사고사례 시사점

(사례 1) 77세, 남, 정규직, 열실신(부상)

 오후 분리수거 후 경비실에 들어와 의식을 잃고 

주민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후송

▴ 주택관리 및 미화업무 직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여 
다른 직종군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
관리 필요

▴ 작업 시 물섭취와 휴식시간을 적정히 
배분하고, 폭염 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는 근로자를 절대 혼자두지 않도록 
하며, 이상증세 시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응급처지

(사례 2) 66세, 남, 정규직, 열사병(부상)

 대학교 기숙사 3개동 바닥 왁스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상징후(커피잔을 떨굼, 멍하게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등)를 보임. 퇴근하는 중 17시

20분경 인근 인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됨

(사례 3) 58세, 남, 비정규직, 열탈진(부상)

 오후 2시부터 관리소장의 지시로 낫으로 풀베기 

작업 및 1~2초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초소경비 

작업 등 과중한 업무로 오후 4시경부터 극심한 

피로와 열사증세 등으로 병원 입원



 다. 생활 폐기물 수거 직종

사고사례 시사점

(사례 1) 58세, 여,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소공원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망함.

▴ 생활 폐기물 수거 직종은 대부분 실외 작업
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관리 필요

▴ 작업 시 물섭취와 휴식시간을 적정히 
배분하고, 폭염 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는 근로자를 절대 혼자두지 않도록 
하며, 이상증세 시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응급처지

(사례 2) 58세, 여,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쓰레기 수거 및 잔디관리 작업 후 창고 정리하려고 
이동 중 어지러우면서 의식을 잃고 앞으로 넘어

지면서 부상을 입음.

(사례 3) 60세, 남,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작업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다가 더운 여름 

습하고 더운 열기에 열사병으로 쓰러짐.

 라. 택배·운송 직종

사고사례 시사점

(사례 1) 44세, 남, 정규직, 열사병(부상)

 충북 옥천군 소재 **hub터미널 A동 중분류반에서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마치고 조기 퇴근한 후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다 쓰러짐

▴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 임대하여 운영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냉방 및 환기시설이 
대체로 부족하여 폭염에 취약한 구조임

▴ 실내작업장 3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 휴식 
및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수시확인하고 환기 
및 냉방설비 등을 통한 실내 온열저감 대책
이행이 필요

(사례 2) 53세, 남, 정규직, 열사병(부상)

 택배 분류 작업도중 과로와 더운 열기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짐
 

 마. 항만관련 직종 및 옥외 공공근로

사고사례 시사점

(사례 1) 64세, 남, 비정규직, 열탈진(부상)

 양하 및 적하 작업 후 조장님이 퇴근하자는 순간 

긴장이 풀려 쓰러짐. 당시 온도는 35도, 배안은 

약 40도정도 하루 종일 땀이 범벅된 상태로 작업 

▴ 폭염기간에도 옥내·외 작업 상시 운영되며, 
고령근로자 다수 근무하여  고위험군
으로 분류·관리가 무엇보다 필요

▴ 실외 작업시 물, 그늘, 휴식을, 실내 작업시
에는 물, 휴식과 더불어 이동식에어컨 및 
환기 등을 통한 실내온도저감 대책을 시행

 

▴ 적정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및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하는 것이 필요

(사례 2) 75세, 남, 비정규직, 열 피로(부상)

 등산로 내 예초 작업을 진행. 작업 완료 후 퇴근

하여 집에 있던 중 무더운 날씨에 작업하여 탈

진으로 쓰러짐

 



붙임 건설업 폭염대응 사례

 사전 폭염대비 대응방안 마련

❖ 폭염 단계별 행동지침 마련

   기상청 영향예보 기준(관심·주의·경보·위험)에 따른 현장 행동방안 마련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선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위치, 휴식시간 등 지속 관리

○ 폭염 단계별 행동지침 마련

본사 행동지침 마련 단계별 행동지침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선별 온열질환 민감군 안전교육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위치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휴식시간 관리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그늘)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 (휴식) 폭염특보 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냉온수기, 얼음물 제공 개별 아이스박스 지급

○ (그늘)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작업장 그늘 마련 작업장 근처 휴게시설 마련

○ (휴식) 폭염특보 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규칙적 휴식시간 전파 안전작업장 상시 개방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 실시간 폭염 상황전파

   깃발, 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기상청 영향예보 단계 전파

❖ 폭염대응 시설 및 용품제공

   취약장소에 안개분사시설 설치 및 응급키트, 얼음목도리 등 용품제공

○ 실시간 폭염 상황전파

폭염 주의보 시 깃발 표기 사이렌 알림으로 폭염 알림 온열 휴식 알리미 스티커

○ 폭염대응 시설 및 용품제공

  

취약장소 안개분사장치 설치 식염정, 응급키트 제공

얼음목도리 제공 냉풍조끼 제공


